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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 소식 

맑음은 개인의 청정을, 

향기로움은 그 청정의 사회적 메아리를 뜻합니다.

- 法 頂 -

92012.

맑고 향기롭게 모임은 우리들 마음과 세상 그리고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가꾸며 살자는 순

수 시민모임으로 “월간 맑고 향기롭게”를 발간하여 병원, 교도소, 군법당, 복지단체등에 

지속적으로 무료 배포하고 있습니다.

맑고 향기롭게 회원이 되시면 활동소식을 비롯하여 법정스님의 글과 삶의 지혜를 주는 알

차고 유익한 글이 담긴 소식지를 정기적으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욕심을 줄이고 만족하며 삽시다

화내지 말고 웃으며 삽시다

나 혼자만 생각 말고 더불어 삽시다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나누어 주며 삽시다

양보하며 삽시다

남을 칭찬하며 삽시다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우리 것을 아끼고 사랑합시다

꽃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가꾸며 삽시다

덜 쓰고 덜 버립시다



3•맑고 향기롭게

다시 읽는 산방한담

물이 흐르고 꽃이 피더라
글 ● 法 頂 (스님)

3•맑고 향기롭게

자연을 벗 삼아 그들의 향기를 

몸에 가득 안고 살아간다면

내 삶의 무게도 가벼워지리라.

표지 그림 및 설명 • 이연 이유경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욕심을 줄이고 만족하며 삽시다 • 화내지 말고 웃으며 삽시다 

• 나 혼자만 생각 말고 더불어 삽시다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나누어 주며 삽시다 • 

양보하며 삽시다 • 남을 칭찬하며 삽시다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 우리 것을 아끼고 

사랑합시다 • 꽃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가꾸며 삽시다 • 덜 쓰고 덜 버립시다.

길상사 소식

봄에는 파랗게 움트고 

여름에는 무성하게 자라고

가을에는 누렇게 익으라.

그리고 겨울에는 말문을 닫고 안으로 여물어라.

이것이 자연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 아니겠는가.

- 법정스님의 ‘홀로 사는 즐거움’149쪽 -

향기로운 삶

길상사 소식•47

10월의 길상사 정기 법회 기도

법회/기도명 일정 시간 장소

지장재일 기도 10월 3일 9시 50분 지장전

다라니기도 10월 6일 오후7시~9시 극락전

관음재일 기도 10월 9일 9시 50분 극락전

삼천배 철야정진 10월 13일 오후8시30분~새벽4시 설법전

시민선방 철야정진 10월 13일 오후9시~새벽4시 길상선원

초하루 기도 10월 15일 9시 50분 극락전

중양절 10월 23일 9시 50분 극락전

극락전 기도 매일 새벽4시,9시50분,저녁6시 극락전

지장전 기도 매일 새벽4시,9시50분,저녁6시 지장전

일요법회 매주 일요일 9시 50분 설법전

청년회 법회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적묵당

어린이 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소강당

중고등 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도서관

거사림 정기법회 매월 첫째,셋째 일요일 오후 1시 30분 설법전

보현회 정기법회 매월 음력 초하루 오후 1시 30분 지장전

보리회 정기법회 매월 첫째 월요일 오후 1시 소강당

지장회 정기법회 매월 둘째 월요일 오후 1시 소강당

문수회 정기법회 매월 셋째 월요일 오후 1시 소강당

합창단 정기법회 매월 넷째 화요일 오후 1시 소강당

새신도 교육 매주 오후1시 20분 소강당

사중 봉사하실 신행단체 회원 모집

길상사 사중의 많은 일상들은 신심 깊은 불자님들의 봉사로 일궈집니다. 매일매일 점심공양은 

보현회에서, 재도우미와 불단 공양물 올리기, 법당 청소등은 지장회에서, 사찰 안내와 정랑 청

소, 공양미 판매 등은 문수회에서, 법회에서의 음성 공양 및 찻집 운영은 합창단에서, 도서관 

서적 관리 및 안내는 보리회에서 각각 맡고 있습니다. 이들 신행단체 함께 활동하실 신도님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템플스테이 진행에 도움줄 봉사자의 손길도 기다립니다. 뜻이 

있는 분은 종무실로 문의 바랍니다. 


